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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촌의 도시민 유치 현장을 가다

유학열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머리말

오늘날 농촌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농촌지역사회의 활력 저

하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원마

을조성사업, 도시민유치프로그램지원사업 등 농촌지역에 젊고 활력 있는 인구를 유치

하고자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실정이 비슷한 일본농촌지

역의 자치단체에서도 각각의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우리보다 앞서 추진되어왔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체재형 농원을 조성하거

나 은퇴 후 농촌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귀촌(또는 귀농)자를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프

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도시민 유치 관련 시책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지방자치제

도의 역사, 국민소득, 농촌생활환경 정비 수준, 주민참여의식, 지역리더의 층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제도와 시책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할 

시사점이 있는 것 은 사실이다.

본 稿는 일본농촌의 도시민 유치 정책과 관련되는 시책들의 현황 파악과 실제로 추

진되고 있는 도시민 유치 현장 시찰을 위해 현지 조사 출장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1).

현지 조사는 2008년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의 오까야마현(岡山県), 효고현(兵

庫県)일원의 도시민 유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효고현을 중심

으로 효고현의 다자연(多自然) 거주사업, 효고현의 시민농원,효고현의 樂農

1)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2008 농어촌 뉴타운 조성 관련 일본 

사례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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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효고현(兵庫県)2)의 多自然거주사업

1) 다자연거주사업의 등장 배경

여기서 말하는 다자연거주란 지방의 중소도시 혹시 농산촌지역 내에서도 특

히 자연환경이 풍부한 다자연지역에서 주말·휴일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체재를 하거

나 半定住하는 것을 의미한다.

효고현에서는 1980년대부터 농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

는데, 이것에는 효고현이 일본의 다른 현보다 지리적, 지형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특히, 1995년 고베대지진(한신아와지지진)이 발생하면

서 도시발전의 한계를 인식해 당시 효고현 지사가 도시민의 농촌이주 및 도농상생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효고현은 도시민의 농산촌 이주 및 새로운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

산촌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게 되었고, 이것을 정책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효고현의 다

자연거주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다자연거주사업의 추진 개요

2001년 다자연거주사업을 구상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곳씩 3개소를 선

정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거점시설 조성을 지원하였

으며, 최초로 이루어진 사업은 탄바시(丹波市) 아오가키정(青垣町)의 거점시설이다.

2005년부터는 다자연거주교류 거점정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1개소씩 2010년

까지 총 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 주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다자연거주 광역활

2) 효고현은 일본의 혼슈(本州) 서부에 위치하는 현으로 현청소재지는 고베(神戸)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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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체 조성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였으며, NPO3) 등 관련단체에는 광역적 활동비

용으로 50만엔(약6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효고현 다자연거주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7년에는 다자연거주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효고현청과 현 

내 10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6개 NPO법인은 준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

다.

3) NPO란 Non Profit Organization의 약자이며,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로 경상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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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효고현의 다자연거주 안내 포털사이트

3) 다자연거주사업의 지원 내용

효고현에서는 도시민 특성에 따른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정주 유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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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시정촌(市町村)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민의 농촌 정주 유

형 가운데 적합한 것을 선별하여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효고현에서 제

시하는 농촌 정주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① 2지역 거주형, ②정주형,

③ 영주형이 그것이다.

- 2지역 거주형 : 주말 체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5도2촌형과 유사

- 정주형 : 도시통근형, 재택근무/SOHO4)형, 은퇴·연금생활형, 고향취업형(향토산

업이  나 농림업에 취업하여 가족들이 다자연지역 내에 함께 거주)

- 영주(永住)형 : 지역사회 일원으로 기존 마을 내에 영주

다자연거주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 정 또는 지역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NPO 단체나 민간개발업자가 도농교류시설이

나 전원주택, 전원 체재시설 등을 정비하는 경우, 우선 계획 수립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계획에 근거한 기반정비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는 약 0.5ha

이상의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원주민과 도시민의 융화를 위해 계획 단계

의 지원책이 많다는 점이 효고현이 다른 현의 유사 지원책에 비해 차별성을 지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자연거주사업은 효고현의 독자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후루사또(ふるさと; 고향) 관련 사업 보조금을 

다자연거주 사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공영주택 건설, 택지 조성, 교류센터 건설 등에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효고현의 도시정책과 사업으로 추

진되고 있으나 농림 분야 부서와 협의 하에 사업이 진행되기도 하며, 그 밖에 중앙정

부 국토정책 분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한편 다자연거주 분야의 여러 사업들은 주

로 현에서 예산을 부담하지만, 거점정비지원사업의 경우 현과 시 정 분담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 SOHO란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자이며, 작은 사무실과 자택 사무실을 거점으로 하

는 근무형태로서 특별한 사무실 없이 자신의 집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형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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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효고현 다까정(多可)의 시민농원

1) 다까정의 시민농원 현황

체재형 시민농원은 농촌에 주거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주

말 체재가 중심이 된 2지역 거주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이다. 다까(多可)정에는 

후로이덴 야치요를 비롯하여 4곳의 체재형 시민농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 중에 야치요

(八千代)구의 후로이덴 야치요가 가장 일찍 조성되었으며(1993년 개장), 호응도가 좋

은 편이다. 대외적인 지명도 역시 가장 높다. 후로이덴 야치요의 경우 처음에 25동 규

모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용자의 반응이 좋아 이후 35동을 추가로 조성하여 임대

하고 있다. 주말 체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 시민농원의 이용자는 인근 고베 

시민과 오사카 시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체재형 시민농원은 공통적으로 주거용 건물과 텃밭, 주차장 같은 개별 시설과 관리

동이나 교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후로이덴 야치요의 경우 동당 부지 면적은 310㎡

이며, 건물면적은 30㎡이다. 건물은 목조 2층으로서 목욕탕, 화장실, 부엌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개별 텃밭과 별도로 공동이용 농원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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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후로이덴 야치요 전경

시설명

구분

후로이덴

야치요

블라이벤

오오야

브루멘

야마토

클라인가르텐

岩座神

소재지 八千代구 八千代구 八千代구 加美구

완공년도 1993년 2003년 2004년 2002년

사업비 약 6억엔 약 2억5천만엔 약 4억엔 -

구획 수 60 20 30 15

구획 부지 310㎡ 190㎡ 350㎡ 216㎡

건물 및

부속시설

목조2층(27.8㎡)

농원, 과수, 화단,

주차장

목조2층(33㎡)

농원, 과수, 화단,

주차장

목조1층(39.7㎡)

농원, 과수, 화단,

주차장

목조1층

(56.8㎡/ 69.8㎡)

농원, 주차장
입회금 35만 엔 70만 엔 77만 엔 54～66만 엔

연 이용료 276천 엔 304천 엔 396천 엔 540～660천 엔

부대시설

관리동, 교류센터,

공원, 공동농원,

야외무대

공동광장,

농기구창고

잔디광장, 친수공원,

캠프장, 소바체험장,

간이숙박동

관리동, 농기구 

창고

관리주체
후로이덴 

야치요관리조합

카사가타자연공원교

류협회
야마토체험교류협회

岩座神 다락논

보전추진협의회
등록대기자

(08년 5월 

현재)

120명 20명 40명 공실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2008 농어촌 뉴타운 조성 관련 일본 

사례조사 결과 보고서를 기초로 필자가 재작성 

<표 1> 다까정의 체재형 시민농원 현황

- 8 -

2) 시민농원의 운영

다까정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지자체(町)에서 농림수산성 등 여러 농촌개발 관련 사

업을 활용하여 조성하였다. 후로이덴 야치요의 경우 농림수산성 사업인 농촌 생활권

정비사업(1기 25동), 신산촌진흥농촌대책사업(2기 35동) 등을 활용하여 시설을 조성하

였다. 블라이벤 오오야의 시설 조성에는 교류공간정비사업비를 활용하였다. 시설 조성 

시기에 따라 지원 받은 사업 명칭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다.

사업비는 후로이덴 야치요는 약 6억 엔, 블라이 오오야는 약 2억5천만 엔이 소요되

었다. 이 중 국비가 약 1/2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다까정)에서 투자하였다(현의 

보조는 없음). 시설 조성에는 평균적으로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전체적인 농원시설의 관리 업무는 인근 마을의 주민 조직체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설 임대료는 농원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며, 모두 1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하고 있으며, 임대 계약 시에는 기존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후로이덴 야치요의 경우 특히 인기가 좋은 편이어서 연 2~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계약을 연장해오고 있다. 전체 60동 중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용하는 가

구도 35호에 이를 정도이다. 현재 대기자가 128명에 이르며, 평균적으로 4~5년 이상은 

걸려야 순번이 돌아온다는 것이 운영 담당자의 설명이다. 관리 비용 등의 이유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입주자들이 주중에는 체류하지 않고 주말에만 머물도록 유도하

고 있다.5)

후로이덴 야치요에서는 다수의 입주자들이 장기 이용자이며 매 주말 거의 빠짐없이 

시민농원에 찾아와 머무는 까닭에 입주자들 간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으며, 친목활

동이 활발히 벌어지기도 한다. 주변 마을과 입주자들의 상호 교류 정도는 4개의 시민

농원이 모두 다른데, 다른 3곳에 비해 비교적 오래 전에 조성한 후로이덴 야치요의 경

5) 후로이덴 야치요에는 예외적으로 주중에도 체류하는 가구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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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지역 주민들과 입주자들이 주말에 맞추어 공동으로 각종 행사나 이벤트를 벌이

기도 한다.

<사진 2> 블라이벤 오오야와 커뮤니티센터

Ⅳ. 효고현의 樂農생활센터

1) 樂農생활센터의 개요

樂農생활센터는 행정구역상 고베시 서구(西區)의 도시 근교부에 위치하고 있다. 각

종 농업 농촌 체험시설과 농장, 과수원, 가공시설, 레스토랑, 직판장, 농업 연수시설 등

이 복합되어 있는 거점시설이며 규모는 약 14ha이다.

樂農생활센터는 도시민에게 농업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점시

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아울러 농업활동에 실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지산지소(地産

地消) 개념의 레스토랑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지역의 먹을거리의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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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낙농생활센터의 주요 시설 배치도

2) 樂農생활센터의 주요 시설

樂農생활센터에는 다양한 도농교류 및 농촌 체험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다. 그 현황

을 시설별로 정리하여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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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설 명 관리운영 주체
2007년 실적

(방문 또는 체험)

도농교류

시설

농기구전시장 (주)トーホー 무료 견학
가공시설동 농가조직(가공부) 113회 2,166명
레스토랑 (주)トーホー 113,953명
농산물 직매소 농가조직(직판부) 41,655명

농업농촌

체험시설

간벌체험장 (주)トーホー 11회 207명
과수원 2010년부터 예정
버섯재배사 (주)トーホー 3회 93명
기초 농업체험장 효고녹색공사 55명
가족 농업체험장(수도작) 효고녹색공사 88가족
채소재배체험장 (주)トーホー 14회 494명
화훼재배체험온실 주민협의회 1회 9명

교육시설
신규귀농자 연수장 효고녹색공사 귀농 20명, 수료 25명
학교관리동 효고녹색공사

기타 관리연수동 효고녹색공사

<표 2> 낙농생활센터의 주요 시설 및 운영 현황

자료: 樂農생활센터 안내자료를 필자가 번역

먼저 농업 체험시설로 가족 단위 농업체험을 위한 논이 있다. 이는 100가족(400명)

이 체험 가능한 면적이다. 가족 체험 농장 회원이 되면 수확 때까지 연 5회 이상 방문

해야 하며, 맡은 구역은 가족 단위에서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그 밖에도 채소 재배

장, 꽃을 재배하는 온실 등에서도 각종 농업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체험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에서 판매하거나 레스토랑

의 재료로도 사용된다. 다른 지역의 농업 체험장의 경우 생산된 농산물이 너무 많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樂農생활센터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체

험시설은 장애인도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과수원에 가서 수확 체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레스토랑의 음식은 제철 채소 중심의 식재료를 활용하여 제공하며, 지산지소(地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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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消)원칙으로 재료를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재료의 30%는 센터 내 농장 및 

인근 고베 권역 내에서 공급하며, 20%는 효고현 내의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다른 

현의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가 된다. 체험농장이나 가공시설에서 생산된 

식재료 역시 레스토랑에서 소비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100%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비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폐식용유 역시 바이오디젤로 재활용하여 트랙터 등

에 일부 사용하고 있다.

<사진 3> 지산지소 방식의 레스토랑(좌)과 주민이 운영하는 직판장(우)>

방문객에게는 일정한 금액을 받고 가공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재료는 지

역에서 제공하며, 만든 제품은 참가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체험 프로그램

은 대개 주말 위주로 운영하며 2007년 한 해 동안 약 2천 명이 참여한 바 있다.

3) 樂農생활센터의 관리 운영

낙농생활센터의 제반 시설 조성은 효고현에서 담당하였으며, 체험시설물 등의 전반

적인 유지 관리는 효고현에서 설립한 ‘효고녹색공사’(兵庫みどり公社)가 맡고 있다.

시설별로 민간 주식회사 및 주변 마을의 지역자치회 조직에서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러하다. 슈퍼마켓 전국 체인인 (주)トー

ホー에서는 간벌체험장, 버섯재배관, 레스토랑, 채소 재배체험장 등의 운영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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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수원, 농기구 전시장 등도 민간 업체에서 운영한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토록 하는 시설들로는 가공장, 농산물직판장 등이 있

다. 가공시설동은 인근 농가 20호가 참여하는 가공부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공

부는 두부, 각종 반찬, 딸기잼, 빵이나 쿠키 등을 제조하는 4개 그룹으로 이루어진다.

농산물직판장인 낙농시장(樂農市場)은 농가 주부 40인이 참여하는 모임인 직판부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강의시설, 신규 귀농자 연수시설, 가족 대상 농업체험장 등은 공사에

서 운영한다. 체험온실 등의 운영에는 지역 협의회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